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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두드리는 자와 듣는 자(Tapper 

and Listener)

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내용이다. 스텐퍼드대학

의 심리학과 대학원생인 엘리자베스 뉴턴은 한 사람이 

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박자에 맞춰 탁자를 두드리

고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음악을 맞추는 게임을 

실험한다. ‘두드리는 자와 듣는 자(Tapper and Listener)’

라는 실험이다.

두드리는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같이 누구나 아

는 노래를 이어폰으로 들려주고 박자와 리듬에 맞춰 탁

자를 두드리게 한다. 듣는 자는 이를 듣고 무슨 노래인지

를 맞추면 된다. 모두 120곡 정도의 노래를 들려줬다.

어떤 결과가 나왔을까. 두드리는 사람은 50% 정도가 정

답을 맞췄을 것으로 생각한다. 하지만 제목을 맞춘 노래

는 단 3곡 뿐이다. 정답률이 3%도 안된다. 50% 가량 맞

췄을 것이라는 예상률과 3%도 안되는 정답률, 이 차이가 

바로 최고경영자(CEO)와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나

타날 수 있는 오류라는 게 이 실험의 요지다.

어느 기업이든 최고경영자(CEO)들은 다양한 비전과 경영

이념을 설파한다.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담은 만큼 구성

원들이 이를 이해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구성원들에겐 단

지 탁자 두드리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. 그러면 오해가 

발생하고 실행에 문제가 생긴다. 개혁이나 경영목표가 겉

돌 수밖에 없다.

페이스북의 새로운 경영비전 설정도 이런 관점에서 시사

하는 바 크다. 페이스북은 창업 때부터 세상의 연결만을 

강조했다. 지금까지 '더욱 열리고 연결된 세상을 만들자'

원장 에세이

개혁의
선결조건

w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(2006

년 12월) ‘지식의 저주(The 

Curse of Knowledge)’에 실

린 내용

w 노래의 멜로디 같이 무언가

를 알게 되면 상대가 그것을 

모른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는 

것

w 관리자와 직원, 판매자와 고

객, 본사와 지점 등 의사소통

이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관

계에서 ‘두드리는 자와 듣는 

자’와 같은 엄청난 정보 불균

형이 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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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페이스북의 새로운 경영 비전

w 페이스북은 6월 22일 시카고에 

있는 ‘커뮤니티 서밋(community 

summit)'에서 새 미션을 발표

w 새 미션 '세상을 더 가깝게(bring 

the world closer together)'는 사

람들에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

있는 힘을 부여해 세상을 더 

가깝게 만들자는 것

를 기업 목표를 내세웠다.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사회

관계망서비스(SNS)로 성장했다.

하지만 테러와 총격, 살인 등 심각한 범죄가 페이스북 라

이브를 통해 여과 없이 생중계되는 등 연결이 오히려 갈

등과 분열을 심화하자 최근 경영비전을 바꿨다. '세상을 

더 가깝게(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)'. 인터넷을 

통한 연결이라는 기존 가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 화

합을 강조했다. 

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(CEO)는 “10년 동안 

세계를 개방하고 연결하는 데 집중했다. 사람들에게 목소

리를 주고 돕기만 하면 세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”

면서 “하지만 여전히 세계가 분열됐다. 페이스북은 세상

의 연결뿐 아니라 세상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 노력할 

책임이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수없이 두드려도 듣는 자가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

다면 거기서 일을 멈춰야 제대로 된 CEO다. 아무리 멋

진 비전과 실천방향이 제시돼도 구성원이 먼 나라 얘기

로만 받아들인다면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. 오히려  

아는 것이 병이 되는 ‘지식의 저주(The curse of 

Knowledge)’ 함정에 빠질 수 있다. 그만큼 소통과 공감

이 중요하다는 얘기다. 

이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.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. 새 

정부 들어 수많은 개혁정책들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이를 

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는 의문이다. 최저임금 1만원 

상향과 탈원전, 교육개혁 등이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논란

을 야기하고 있는 게 이를 말해준다. 새 정부는 양극화 

개선과 시대흐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거스를 수 없

는 대세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반대 목소리도 크다. 고

고도미사일방어체계(THAAD·사드) 배치문제는 더 심하다. 

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찬반양론이 심하다.

이를 해소하려면 개혁 방향이 맞더라도 실행에 옮기기 

전에 설득하고 공감대를 갖춰가는 게 먼저다. 그렇지 않

으면 그 어떤 개혁도 겉돌 수밖에 없다. 새 정부의 개혁

이 두드리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있는 지 걱정된

다.


